마1005(2) Note

◆ 도우미: 사마리아

왕하1724. 그리고 앗시리아(수도; 니느웨) 왕이 바빌론으로부터, 구다로부터, 아와로부터, 하맛으로부터,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녀들 대신에 사마리아의 성(城)들에 놓으니라,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곳의 성들에서 거하니라.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북쪽으로는 갈릴리와 남쪽으로는 유대와 경계를 나누는, 산지가 많은 지방을 일컫는 지리적 용어이다. 
역사적, 정치적, 자연적으로 다른 지방과 구분되는 지역이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의 중앙부분이다.

왕상1624. 그리고 그가 은(銀) 두 달란트로 세멜(쉐메르:세 이스라엘인의 이름 세멜)의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산 위에 짓고, 그가 지은 성(城)의 이름을 산의 주인 세멜의 이름을 좇아, 사마리아(쇼므론,쇼메론:망대,팔레스틴의 한 장소 사마리아)라고 부르니라, 


◇역사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은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가 이 지역을 은화 두달란트에 사들여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다. 

앗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침공해 도시를 점령하고 모든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민을 앗시리아로 포로로 강제이주시켰고 바빌론과 쿠다(Cuthah)등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켰다. 

기원전 63년 사마리아는 로마에 의해 시리아 속주로 병합되었다.

